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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괘(否卦) 초육의 효사는 ‘발모여 이기휘정 길, 형’(拔

茅茹,以其彙貞吉, 亨)이다. 즉 ‘엉켜있는띠풀을뽑았다.

그무리들과함께참고기다리면서바르게하면길하고형

통하다’는뜻이다.

초효는 양위에 음효로

음유부재(陰柔不才)의

효가 돼 연약한 모습이니

나아가기가 어렵다. 삼음

이함께나아가지않고올

곧은 마음으로 지키면

(貞)길하다.

태괘(泰卦)에서설명한바와같이‘모여’(茅茹)라는의

미는 엉켜있는 풀로 뿌리가 많고 줄기가 서로 붙어 있다

는것으로,띠풀을잡고당기면여러개가붙어있어한꺼

번에뽑히고뽑으려고하면딸려와서함께뽑힌다.

휘(彙)는 무리로서 같은 동류로 뽑으면 육이, 육삼의

음(陰)들이함께뽑힌다.

태괘(泰卦)의 초효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기휘정 길’

(以其彙征吉)이라는효사가 있는데태괘에서는초구가

구이,구삼과함께뽑혀태중의태의시작에있으니함께

나아가면 길하다고 했지만, 비괘에서는 초육이 육이, 육

삼과 함께 뽑혀 나아가면 이때는 비중의 비의 시작에 있

으니 때가 맞지 않으므로 무리들이 함께 나아가지 말고

참고기다리면(貞)길하고형통하다는것이다.

즉, 비의 때에는 막히고 통하지 않으니 동지들과 함께

참고기다리는것(貞)이길하고형통하다는것을가르쳐

주고있다.따라서비괘의초효에서는무모하게움직이면

위험하고어려움에봉착한다.

초효의 시기에는 음유비천(陰柔卑賤)의 소인이 세력

을 키우는 때이니 군자는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정길(貞吉)이다.

비의시기에는경거망동하지않고가만히있는것(貞)

이최선책이다.

상전에서는 ‘띠뿌리가연결돼정고(貞固)하게지키는

것이길하다는것은그뜻이무리와함께하기때문’이라

고 해 ‘발모정길 지재군야’(拔茅貞吉 志在群也)라고 말

한다. 이때는 힘드니 연합을 해 나아가지 말고 지켜라는

뜻이다. 하지만 연합을 해도시기가 막혀서 어렵다. 타인

과경쟁하면안된다.

점사에서득괘해비괘초육<<※각주=하락이수(河洛理數),세운

(世運)에서초육을만나면,벼슬한자는직분을받을자는결원을기다리고지

위에거한자는참소를막아라(受職者待缺居位者防讒/수직자대결거위자

방참/讒참소할참).선비는기회를만나기어렵다(則機會難逢/즉기회난봉).

서속은옛대로지켜라.대개소인의도가자라나는때다(守舊皆小人道長之

時/수구개소인도장지시).비록효사가아름답다고하더라도족히넉넉지못

하다.소인과잘못연결되는일을막아야한다(縱爻辭美不足羨也防小人牽

連之事/종효사미부족선야방소인견연지사/羨부러워할,탐낼선)>>을얻

으면,때가아니고막혀서어렵고잠시백수(白手)생활의

부자유상태로있을수밖에없다.현재무시당하고있는

사람이불만을품고반발한다면더욱무시당하니반발하

지 말고, 참고 견디면서 동료들과 함께 향후 무시당하지

않을능력과자격을길러야할때이다.

따라서 사업, 지망, 취직, 전업 등은 되지 않으니 때를

기다려야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끝내 파경(破鏡)을

불러온다. 혼인은 찬 겨울의 꾀꼬리가 봄을 기다려야 하

는 상황(寒鶯待春之意)이니 지금은 불가하고 준비만 하

고 있어야 하며, 잉태를 했다면 초기에는 몸의 기(氣)의

흐름이 막혀 있으니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기다리는 사

람과가출인은쉽게돌아오지않고상당한기간을기다려

야하며분실물도찾기어렵다.병은다리부위의병,소아

감병(疳病)이고 초기이니 신속히 다스리면 치유되나 방

치하면 심장과 횡격막 사이에 고황(膏 )이들기쉽다.

‘시험합격이나취업,사업의길흉여하’를문점해초육

을얻은‘실점예’에서는‘하늘의기운은올라가고땅의기

운은내려와서로교구(交널)하지않으니운이막혀있다.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없고 초효는 양위에 음효가 와 있

어실력과재주가약하니어렵다’고해서결과역시그러

했다.관련된일이나사업들또한모두가힘든시기이다.

비괘육이의효사는 ‘포승, 소인길,대인비형’(包承, 小

人吉,大人否亨)이다.즉, ‘육이는초육,육삼의동료들과

함께구오로부터포용되고이어받는소인은길하다.대인

은그렇지않고막혀있는것이형통하다’는것이다.

이효는음위에음효로유순중정한효이지만구오와상

응해힘을얻고있다.

이를포승이라했는데포(包)는구오에의해포용된다

는뜻이고승(承)은구오의명령을순승(順承)해받아들

인다는 의미다. 육이가 구오에 의해 포승한다고 해도 지

금은 비중(否中)의 비(否)의 시기이니 육이가 소인이라

면길하나(小人吉)대인이라면군자의길이아니어서길

하지못한것이오히려길하다(大人否亨).

초효는 비(否)의 시작

이었지만 육이는 비중의

비로서 가장 막혀있는 때

다.그렇다면비중의비의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

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

이 바로 포승(包承)이다. 즉, 좋지 않은 상황이어도 그것

을안고함께가라는것이다.자신의의견이나포부등을

나타내거나주장하지말고세력에따라가라는것이고소

인이라면 그 세력에 잘 따라가 길을 얻는다(小人吉). 대

인이라면군자가소인의세력에따라갈때가아니니자신

의본심과색깔을감추고후일을기다리는것이형통하다

(大人否亨)는것이다.

상전에서는‘대인은꽉막혀있는상황에서포용하고형

통하다는것은소인의무리에게어지럽히지않게함’이라

고해서 ‘대인비형불란군야’(大人否亨不亂群也)라고말

한다.이때는마음이답답하지만시기를기다려야한다.

소규모의 사업과 작은 시험은 되고 큰 사업과 큰 시험

은안된다.상황에맞춰서일을풀어나아가야탈이없는

데쉽지가않은때이다.

서죽을들어비괘육이<<※각주=하락이수(河洛理數),세운(世運)

에서육이를만나면,벼슬한자는마땅히기미를보아일찍이조치해야한다

(宜見幾早作/의견기조작).선비는마땅히재질을숨기고때를기다려라(宜藏

器待時/의장기대시).서속은수치를견디고치욕을참아야몸과가정을보전

한다(宜包羞忍恥以保全身家/의포수인치이보전신가).아니면옳고그르고

좋고나쁨을밝히기어려워재해를면하기어렵다(是非好惡難明而災害難

裝/시비호악난명 이재해난환/裝면할환)>>를얻으면 현재상황을

수용하고후일을기다려야하는때이다.자신의포부나의

견은가슴에묻어두고소인의세력을따라가야한다.

곤괘(坤卦)의 유순(柔順)의 성정에 따라 스스로는 진

행하지말고분수외의일을하지말며,자신의능력과실

력을 숨겨야만 후일에 길을 얻는다. 그렇지 않고 적극적

으로공(功)을구하고자하면남과다툼을일으키고손윗

사람과감정적으로대립하여나쁜결과를초래한다.

사업,지망,취업등은지금은불가하고때가아니니오

효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혼인은 소인과 여자는 길하나

대인과 남자는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시기를 기다려야 한

다. 잉태는 태독(胎毒) 등으로 인한 장애가 있으니 이에

대비해야한다.기다리는사람이나가출인은돌아오지않

으나 어린아이나 여자는 올 수 있고 분실물은 하찮고 값

싼것들은찾을수있으나고가의귀중품은찾기어렵다.

병은복통(腹痛)등소화기계통의병,설사,하혈등이고

병세가심하다.

‘모인의아들대학진학여하’를물어육이를얻은 ‘실점

예’에서점고하기를, ‘비괘는하늘은위로올라가고땅은

아래로내려와서로기(氣)가통하지않아고저(高低)의

격차가 크고단사에서큰것은가고작은것이온다(大往

小來)고 했으니 자신이 원하는 대학은 합격하기가 힘들

다.비괘육이는비괘중의비로꽉막혀있으니본인의기

대를아주낮추고합격했다는것으로만족할수있는정도

의대학을선택한다면합격할수있다(小人吉)’고했다.

비괘육삼의효사는‘포수’(包羞)즉‘부끄러운일을마음

속에품고있다’는뜻이다.

삼효는위태불안한양위에음효의부정한효로중에서

벗어나 하괘의 끝에 있는 대부(大夫)이다. 이 자는 비색

(否塞)한시대를타개해나갈재주와능력이없으면서도

높은대부의자리에앉아있으니부끄럽다(羞).

육삼은 비중비(否中否)의 내리막길로 들어섰다. 태

(泰)의뜻이조금나타나는기운이싹트는시기이나양위

(陽位)에음(陰)이있으므로의지가약하고마음만초조

하며힘이부족해아직은여전히때가아니다.

육이는 포승(包承)

이었지만 육삼은 포승

한일을자기스스로억

제하고 부끄러움을 느

끼는때다.즉도(道)가

행해지지 않은 세상에

서 윗자리에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마음내면에부끄러

움을느끼게하고마음에병들어있는것을‘포수’(包羞)라

고표현했다.

상전에서는‘포용돼있으니부끄럽다는것은위치가마

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 ‘포수 위부당야’(包羞 位不

當也)라고말한다.

이때는 하늘과 땅이 꽉 막힌 상황인데 일을 꾸미려고

한다.또한자기자리가아닌데그자리를탐내는등부끄

러운일을도모하니잘되지않는다.

득괘해 비괘 육삼<<※각주=하락이수(河洛理數), 세운(世運)에서

육삼을만나면,벼슬한자는휴를고한다(告休/고휴).선비는욕됨을막아야

하고(防辱/방욕),서속은시비와쟁투와송사로인한어지러움을막아야한

다(防是非爭訟之撓/방시비쟁송지요/撓어지러울요)>>을얻으면내부

에좋지않은것이축적돼있는때다.

즉부끄러운일을마음속에숨기고있다.사람은겉으

로는좋아보여도안으로는무엇인가나쁜꿍꿍이를숨기

고있는좋지않은사람이다.비의힘이약해지는때이니

하고싶은일을하고자하나그일은아직위험하고해야

할때가아님으로자중해야한다.

따라서사업,지망,취직,전업등은성사되기어렵고일

의급격한변화를바라지않는편이좋으며,가까운장래

에힘안들이고얻을수있는때가오므로조금더기다리

는여유를가져야한다.

혼인은성사될기미가없는때이고남녀모두가자신의

신분이상으로용모를꾸미거나엉터리중매인의입발림

에 속고 있으니 보류해야 한다. 잉태는 모체가 건강하지

않아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효사에 ‘포수’(包羞)라고 말

한바와같이올바른배우자의아이가아닌경우가있다.

병은손발이나허리에어려움이있어기거(起居)불능인

경우가많고화류병등으로남에게말못할병일수도있

으며중병으로오래끄는병이다.

‘중풍으로 병상에 있는 후덕(厚德)한 모 군자의 병세

여하’를 입서해 육삼을 얻은 ‘실점예’에서 점고하기를,

“비괘는내괘인땅은형상으로아래를향하고,외괘인하

늘은기(氣)가위로향하고있으니혼(魂)은하늘로올라

가고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는 심신(心身)이 분리되는 상

이다.비(否)라는글자는부(不)와구(口)로이뤄져입을

움직일수없다는뜻이니기식(氣息)이끊어져있음을 알

려주고있다.

삼효는 상괘와 하괘의 경계선에 있고 변해 천산둔(天

山遯)이 됐으니 이는 세상을 떠나 천상(天上)으로 천화

(遷化)하고혼은영원히산상(山上)에머무르는상이다.

사효는 다음 날로 효사에 ‘유명무구 주리지’(有命无咎

疇離祉)다. ‘유명’이란천명이다해세상과작별한다는의

미로생(生)과사(死)의순서이니당연한것으로무구라

했다. ‘주리지’란 혼이 떠나고 천상무한(天上無限)의 극

락에이르러신의보호를받는다는의미이다.

변해풍지관(風地觀)이니관은제사의괘로당자가사

후(事後)에세인(世人)들이그덕을추모해제사를행하

는상으로뷺다음날(삼효→사효)눈을감는다”고해그러

했다.비괘나관괘는묘비(墓碑)의상이다.

○개설과목(2):명리사주학,역경

(매주토,일오전)

○기초이론부터최고수준까지

직업전문가양성

〈제52강〉12.천지비(天地否)中
“이기휘정길(초육),소인길대인비형(육이),포수(육삼)”

同人선생의易經강좌

【동인선생강좌개설안내(062-654-4272)】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지역 작가를

위한전용전시공간을새롭게마련했다.문화창

조원에신설된‘전시7관’이다.

광주·전남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안정적으

로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조성됐으며, 항온·

항습과조명등기본적인전시환경을갖췄다.

공간규모가크지는않지만,전시에서는회화

뿐아니라입체와설치작업도함께구성돼장르

적확장가능성을엿볼수있었다.

다만 대형 설치나 미디어아트처럼 규모가 큰

작업을수용하기에는제한이있어,작가의작업

성격에따라적합성이나뉠것으로보였다.

이공간의첫전시로는‘2026ACC 뉴스트(NE

WST)’공모를통해선정된이정기작가의개인

전‘번역된가상’이마련됐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초기 작업부터 최근 작업

까지이어지는흐름이한눈에들어온다.작가는

약26년에걸쳐이어온작업을이번전시에서대

표시리즈중심으로정리했다.

이정기 작가는 “이 공간에서의 첫 전시라는

점에서 설렘과 부담이 동시에 있었다”며 “지금

까지의 작업을 어떻게 보여줄지 고민하면서 중

심 주제를 정리하는 전시로 구성했다”고 말했

다.

전시의핵심은‘우리들의모든것은미래의유

물로남는다’는작가의오랜문제의식이다.개인

의경험과감정을바탕으로사회와역사,기억을

미술의 언어로 번역해온 작업들이 ‘번역된 가

상’이라는제목아래묶였다.

대표 시리즈인 ‘현재인’은 현대인의 얼굴을

‘인간 화석’처럼 형상화한 작업이다. 실제 인물

의얼굴을바탕으로하되,형태를일그러뜨리고

뭉개는 방식으로 표현해 동시대인의 현실과 그

에대한회의감을드러낸다.

‘사물의풍경’시리즈에등장하는돼지저금통

은사회변화의상징으로읽힌다.

작가는 동전과 현금이 사라지는 시대 가운데

이 사물이 미래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유물이

될수있다는가정에서출발해이를허구적서사

로재구성했다.

가족을 소재로 한 ‘시대의 유물’ 연작에서는

부모세대를조각상처럼다룬다.실제인물을기

반으로 하면서도 일부러 깨지고 조각난 형상을

덧입혀격동의시간을살아온흔적을중첩된이

미지로드러낸다.

특히 일부 작품은 평면 회화임에도 입체적인

인상을강하게남긴다.조각상의형상이캔버스

안에 박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며, 평면과 입체

의경계를흐리는표현방식이특징이다.

작가는 이러한 작업 방식에 대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평면화해 보여주는 과정”이라며

“관람자가 각자의 경험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여지를두고자했다”고말했다.

이밖에도 ‘사자의 서’ 연작은 죽은 자의 메시

지를현재시점에서다시읽는방식으로구성된

다. 전쟁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며 ‘전쟁은 실체

가아니라인간이만들어내는것’이라는인식이

작업에반영됐다.

한편 ‘ACC 뉴스트’는 ‘New’와 ‘Artist’를 결

합한이름의공모프로그램으로,선정작가에게

전시기회를제공한다.이번이정기작가전시에

이어 임수범븡하승완, 양나희, 서영기 작가 전시

가오는8월까지차례로이어질예정이다.

/최명진기자

ACC문화창조원에지역예술인위한 븮전시7관븯신설
전용전시공간자리매김븣광주븡전남예술인참여기회확대

‘뉴스트’공모선정이정기‘번역된가상’展으로첫선

이정기작가가작품앞에서자신의작업을소개하고있다.

CMYK


